
금호산업, 금호고속·대우건설 매각
금호고속 100%에 대우건설 12.3% … 서울고속터미널 지분 38.7%도

금호산업이 자산매각을 마무리했다.

IBK투자증권-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6월29일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금호산업 핵심자산 인수를 위한

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.

인수대상 자산은 금호고속 지분 100%, 대우건설 지분 12.3%,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38.7% 등이며 인수

금액은 약 9500억원이다.

컨소시엄은 자산인수를 위해 5000억원의 사모펀드(PEF)를 설립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했다.

PEF 운용은 IBK투자증권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맡고 한국정책금융공사, 교직원공제회, 새마을금고, 한국증

권금융 등이 선순위출자자, 금호산업이 후순위출자자로 참여한다.

인수대금 중 나머지 4500억원은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을 통한 차입금으로 조달한다.

결성된 PEF는 증권회사가 참여해 운용하는 프로젝트 사모펀드로는 국내 최대로, 약 1조원에 달하는 대기업

구조조정 협상을 성사시켜 조기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게 된다.

금호산업은 8월 초 인수대금 약 8000억원을 납입받으면 워크아웃 자구계획 중 가장 중요한 절차를 이행함

으로써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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